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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람에나부끼는불법이새겨진깃발

삐뚤빼뚤 얼기설기 기워진 사각형의 창틀 너

머로보이는풍경은마치오랜세월검정색물감

으로덧칠해만든그림과도같아

캔버스의 상단 절반쯤은 보석처럼 빛나는 수

많은별들로가득채워졌고그아래밋밋한까만

공간은가만히누워서별들의이야기를듣는히

말라야의크고작은산줄기리라

히말라야는 마음의 눈을 떠야 보이는 신령한

산이다 눈으로다볼수없는산이다

히말라야는허투로말하지않는다 말의 지경

을 넘어서야 신비의 말을 들을 수 있다 히말라

야는 신령한 말을 알아듣는 이들에게만 나직하

게속삭인다

바람에전해지는산의숨결 숨결을마셔마음

에고이새긴다 흔들리는타르쵸의소리를통해

마음속에히말라야의숨결히말라야의음성히

말라야의풍모 그리고바람을느낀다

그끝자락이헤지고헤진 불법이새겨진수많

은깃발은얼마나오랜시간동안히말라야의바

람에나부꼈을까?

룽다 타르쵸 억만년을 그 자리에 선채 미동

도없는하얀설산 천상의자태다

초원에서한가로이풀을뜯는한무리의야크떼

뒤로예민한동물염소는풀을뜯고소금을핥기위

해경사60도바위산을위태롭게뛰어다닌다

당나귀들은제몸뚱이만한짐을지고목에찬

방울을 딸랑거리며 수많은 협곡과 계곡 사이에

서흔들리는기다란다리를위를뒤뚱거리며건

너 산을 오른다 크고 작은 아름다운 고산의 야

생화들사이로새들이포르릉날아오른다

문명의 모습은 눈으로 들어오고 자연의 소리

는귀로들어와마음에새긴다

마음의고요를그릴수있는아주넉넉한여백

의풍경들 난 잡다한문명의모든것들을다털

어내고가슴속에있는가장예쁘고아름다운물

감들을 묻혀서 까만 밤하늘 별 사이에 한 점 찍

는다 안나푸르나의하얀만년설위에하나그리

고 또 한 획은 계곡 사이를 휘젓고 달리는 파란

하늘속에둔다

문명을 털고 가슴 속 물감으로 획을 긋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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